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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재, '모수'  사칭 피해에 긴급 공지 "식사비 요구 범죄"

등록 2025.03.24 11:09:08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성재 셰프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엘르 스타일 어워즈 2024에서 포즈

를 취하고 있다. 2024.10.1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안성재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모수 서울'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지난 23일 '모수 서울' 인스타그램에는 "모수 서울 예약에 대한 긴급 공지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안성재는 공지를 통해 "최근 KT를 사칭해 모수의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을 한 후 식사 비용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수 서울은 오직 캐치테이블을 통해서만 예약금을 받고 있으며, 절대로 계좌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캐치테이블 이외의 방식으로 예약금을 요구 받으셨다면, 이는 모수와 관련 없는 행위이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

했다.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

다"고 강조했다.



안성재는 지난해 9월 공개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인기를 끌

었다. 

안성재의 요리 철학이 드러나는 "이븐(even·고르게)하게", "채소의 익힘 정도"와 같은 심사평이 유행하기도 했다.

안성재의 레스토랑 '모수 서울'은 재정비를 마친 후 지난 22일 재개장했다. 이 레스토랑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이다. 

점심에는 영업하지 않으며 저녁 코스 오마카세만 판매한다. 가격은 1인당 42만원이다. 6월 말까지 3개월치 예약이 모두 마감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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